
어명소 2차관,“대설·한파 대비 전동차 안전관리 철저”당부

- 29일 구로차량기지 찾아 국민불편 최소화 위한‘선제적 대비’주문 -

□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2월 29일(목) 오후 2시, 서울 구로구에

위치한 한국철도공사 구로차량기지를 방문하여 전동차 안전관리 

및 차량고장 응급복구 실습현장을 점검하고, 대설·한파에 선제적

으로 대비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하였다.

ㅇ 앞서 12월 23일 KTX를 정비하는 고양 차량기지를 점검한 데 이어

오늘 전동차를 정비하는 구로차량기지를 재차 방문한 어 차관은 

“대설·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발이 되어야 하는 

철도에서 차량 고장이 잇따라 발생하여 국민들께 큰 불편을 드리고

있다”며,

ㅇ 특히, “최근 한강철교 전동차 고장 때는 차량 장애와 응급복구 

지연으로 인해 약 500여명의 승객들이 한파 속에서 2시간이나 고립

되는 불편을 겪었다”면서,

ㅇ “고장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, 겨울철에 고장

위험이 높은 출입문장치ㆍ제동장치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 

이행하며, 예방정비를 통해 차량고장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, 차량

고장 시 신속한 응급복구 태세를 갖추는 등 선제적 대비를 통해 

국민불편을 최소화할 것”을 주문하였다.

□ 어 차관은 차량고장 응급 복구조치 실습현장을 점검하면서, “기관사는

사고 발생 전부터 마지막까지 현장에서 승객들을 안전하게 안내하고,

견인 등 응급조치를 하는 책임자이므로, 비상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

숙지하고 있어야 한다”고 강조하고,

ㅇ “철도공사 직원 모두가 차량정비, 비상상황 매뉴얼 등 기본적인 

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등 기본에 충실한 철도 안전관리에

최선을 다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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